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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서 론

SCDA(Special Care Dentistry Association)에 따르면

특별한 치료가 요하는 환자(patient with special care)는

신체적, 의학적, 발달적, 인지적인 제한을 가져 치과 치료

시 특수한 고려를 해야 하는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. 이에 따

르면 장애인치과학(Special Care Dentistry)의 상은 세

계보건기구의 질병특징분류 상에 속하는 신체적 장애, 정

신지체, 선천적 결손, 사성 질환, 경련성 질환, 감각 장애,

혈우병, 종양 등 의학적 장애인뿐 아니라 특별한 의학적 고

려가 필요한 노인 환자, 행동조절에 문제가 있는 저연령층

어린이나 치과에 공포, 불안을 극심하게 나타내는 치과적

장애인까지 포함한다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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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장애인 복지에 관해 핵심적인 요소는 완전한 사회적

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. 이에 의료

및 복지 정책 및 다양한 정부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장

애인을 비롯한 노인, 소아 등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를 지원

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. 국내

에서도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31

조 1항에서‘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한 의

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∙배제∙분리∙거부하여서

는 아니 된다.’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한 의료 편의

확 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. 

2011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

면 국내 장애인 추정 인구는 약 27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

5.61%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2).

하지만 김이 2001년 광주광역시 와 경인지역의 치과의원

각 300곳과 600곳의 치과의사를 상으로 시행한 조사에

따르면 한 달 평균 한 명 미만의 장애인을 치료하는 치과의

원이 전체의 56%로 장애인에 한 치료가 그 수요에 비해

부족함을 알 수 있다3). 이렇듯 장애인이 치과치료를 받는 데

에는 현실적 한계점이 존재하는데, J. E. Gallagher에 따르

면 증가하는 장애 인구와 구강 건강에 한 높은 기 치에

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4).

장애인치과학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에 한 여러 연구가

있는데, Vainio이 미시간 학교(University of Michigan)

치과 학생을 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에서 진

행되는 장애인치과학 교육에 만족할수록 장애인 진료에 더

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 는데, 학과정의

교육이 장애인 진료를 시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한

발판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5). Dao가 현직 미국 치과의사를

상으로 장애인 진료에 관한 설문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학

생 시절에 장애인치과학 교육에 한 만족도가 높은 치과의

사가 더 많은 장애인 환자를 더 잘 치료했다고 응답하여 면

허 취득 전 치의학 교육과정이 장애인치과 진료와 직접 연

결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6). 이렇듯 미국, 유럽 등의 선진국

에서는 학생들을 상으로 장애인치과학 교육과정에 한

인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교육과정에 반 하

는 흐름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

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에 재학

중인 학생을 상으로 장애인에 한 태도를 비롯하여 장애

인치과학, 추후 장애인환자 진료에 관한 인식 조사를 통해

장애인치과학에 한 관심도 및 졸업 후 장애인환자 진료

의향 등을 분석한 후 향후 장애인치과학에 관한 교육과정

개발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 다. 

Ⅱ. 연구 상 및 방법

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에 재학 중인 전 학년 학생들을

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 다. 학년별로 정규 수업이

종료된 후에 익명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 으며 1, 2, 3, 4

학년 각각 81, 72, 72, 72개의 설문지를 회수하 으며 이

중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결측값을 제외한 79, 70,

69, 71개, 총 289개의 설문지를 데이터로 사용하 다

(Table 1). 설문 문항은 기존의 연구를 기초로 한 후 추가

적인 질문을 더하여 총 3개 역 23문항으로 구성하 다4,5). 

첫 째 역은 장애인에 한 일반적인 인식에 한 문항

으로 1970년 Siller가 개발한 장애인에 한 비장애인의 태

도분석에 쓰이는 DFS(Disability Factor Scales; 장애요

인분석척도)에 준하여 구성하 다6). Siller가 개발한 DFS

는 7개 척도 총 10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하위척도

는 각각 무조건적 거부(generalized rejection), 왜곡된 동

일시(distressed identification), 추론된 정서 장애(in-

ferred emotional consequences), 손상을 입지 않은 타 기

능의 제한(imputed functional limitation), 권위주의적

태도(authoritarian virtuousness), 친교의 거부 (rejec-

tion of intimacy), 접촉 시 긴장(interaction strain)이다.

Siller가 개발한 DFS는 너무 문항 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어

신뢰도는 유지한 체 문항 수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들이 존

재하는데, 본 연구에서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

DFS의 7개 척도에서 각 한 문항씩을 선정하여 치과 학생

의 장애인에 한 일반적인 인식 조사를 시행하 다.

둘 째 역은 장애인치과학 교육과정에 한 인식 조사로

장애인치과학의 중요성, 장애인치과학 교육과정에 한 만

족도, 졸업 후 장애인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있는 지 등 총 6

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

셋 째 역은 장애인치과 및 장애인치과 진료에 한 인

식 조사로 장애인 치과학회 및 장애인치과병원에 한 관심

도, 장애인치과진료에 한 이해도 및 인식 등 총 10개 문

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

모든 문항에 한 응답은 10(매우 그렇다), 7(그렇다),

4(그렇지 않다), 1(매우 그렇지 않다)로 1부터 10까지 점

수로 매겨 시행하 다. 설문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

SPSS(IBM SPSS statistics 21)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.

먼저 각 질문에 하여 Kolmogorov-Smirnov를 시행하여

Table 1. Study respondent characteristics

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

평균 만 나이(세) 24.6 26 27.1 29.2

연령 범위(세) 21~31 22~34 24~35 24~36

남자(%) 62(21%) 43(15%) 36(12%) 52(18%)

여자(%) 17(6%) 27(9%) 33(11%) 19(7%)

계 79 70 69 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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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성 검정을 한 결과 각 학년 모든 항목에서 정규 분포를

따르지 않아 통계학적 분석에는 비모수 검정을 사용하 다.

모든 항목에 해서 1, 2학년을 비교해본 결과 몇몇 문항을

제외하곤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 고, 교육과정 특

성상 임상 교육이 시행되는 2학년과 3학년을 기점으로 학년

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보

기 때문에 1, 2학년은 같은 집단으로 놓고 설문 결과를

분석하 다.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

하기 위하여 Kruskal-Wallis test를 이용하 고, 유의미한

차이가 있는 항목에 한해서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

Jonckheere-Terpstra test를 사용 하 다. Jonckheere-

Terpstra test의 독립변수인 학년의 범주에서 1, 2학년에

해당하는 집단의 학년은 2로 하여 분석하 다.

Ⅲ. 결 과

1. 장애인에 한 일반적인 인식

Siller가 개발한 장애요인분석척도(DFS)의 7개 역에

서 각 한 문항씩 인용하여 장애인에 한 일반적인 인식의

분석에 사용하 고 각 설문 문항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.

각 문항은 10(매우 그렇다), 7(그렇다), 4(그렇지 않다),

1(매우 그렇지 않다)로 1부터 10까지 점수로 매겨 시행하

고 아래 문항에 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하여

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. 각 응답자에 하

여 7개 문항의 점수를 합한 값을 본 연구에서의 DFS�로

두고 이것을 장애인에 한 일반적인 인식을 의미하는 항목

으로 사용하 다. 각 학년에 따른 DFS�의 평균과 표준오

차는 Table 3에서 알 수 있듯 학년에 따라 장애인에 한

일반적인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(pK-W:

0.078). 이를 통해 치의학 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이 장애인

에 한 일반적인 인식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는 않는 것

을 알 수 있다. 

2. 장애인치과학 교육과정에 한 인식 조사

장애인치과학 교육과정에 한 인식 조사에는 Table 4의

문항을 사용하 다. 장애인치과학이 치의학의 한 분야로서

중요하다는 문항(Q. 2.1)에서는 전체 적으로 7점 의 높은

점수를 보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학년에 따른 유

의미한 차이를 보 다(pK-W:0.006). 한편 1, 2 학년에 비해

3, 4학년으로 갈수록 상 적으로 낮아지는 경향(J-T 통계

량: -2.88, pJ-T:0.004)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서울 학교에

서 진행되는 장애인치과학 관련 교육 과정에 한 만족도에

한 문항(Q. 2.2, 2.3)에 해서는 전체적으로 중립적인

태도를 보 고,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(pK-W

<0.001)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

볼 수 있었다(J-T 통계량:4.72, 4.50, 각 pJ-T <0.001). 장

애인치과학이 필수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문항(Q.

2.4)에 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었

Table 2. Questions of students` attitudes toward

disabled persons 

척도 설문 문항

무조건적 거부 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

옳다고 생각한다.

왜곡된 동일시 시작 장애인을 보면 나도 시력을 잃을

지 걱정이 된다.

추론된 정서 장애 장애인은 지저분하고 위생상태가 좋

지 못할 것이다.

손상을 입지 않은 장애인은 타인에 한 의존성이 높아

타 기능의 제한 매사에 도움이 필요하다.

권위주의적 태도 장애인은 손상된 기능 외에는 일반인

보다 잘 발달되어 있다.

친교의 거부 나의 가족이나 친구 중 장애인과 교제

를 한다면 적극 반 할 것이다.

접촉 시 긴장 장애인을 할 시 장애인은 겉모습이

달라 긴장된다.

Table 4. Questions of students  ̀attitudes concerning

dental education about special care patients

설문 문항

Q. 2.1 장애인 치과학은 치의학의 한 분야로서 중요하다.

Q. 2.2 귀하가 속해 있는 학교는 장애인 치과학에 한

교육에 적극적이다.

Q. 2.3 귀하가 속해 있는 학교는 장애인치과학을 교육하

는 데 충분한 시설 및 인력,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.

Q. 2.4 장애인 치과학이 교육과정 중 필수 교과목으로 포

함되어야 한다.

Q. 2.5 장애를 가진 환자의 치료는 전문과정을 수료해야

만 진료할 수 있다.

Q. 2.6 졸업 후 장애인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있다.

Table 3. students  ̀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

1, 2학년 3학년 4학년 pK-W

DFS 36.19 34.03 35.45 0.078

(s.d) -7.18 -7.09 -6.71

Note. 10=매우 그렇다, 7=그렇다, 4=그렇지 않다, 1=매우

그렇지 않다.

* 7개 문항의 score를 합한 값, ** 전 학년에 걸쳐 유의미한 차

이가 있는지 검정(Kruskal-Wallis test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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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,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나(pK-W=0.032)

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한 증가 혹은 감소 추세를 확

인할 수는 없었다(pJ-T=0.570). 장애인환자는 전문 과정을

수료해야만 치료할 수 있다는 문항(Q. 2.5)은 해서는 5

점 중반의 평균을 보여 장애인환자를 치료하는 데에는 전

문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. 이 문항에 해서는 학

년에 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(pK-W:0.689).

졸업 후 장애인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있는 지에 한 문항

(Q. 2.6)에 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을

알 수 있었고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

(pK-W<0.001). 하지만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점수가 유의미

하게 낮아져(J-T통계량:-4.00, pJ-T<0.001) 장애인환자 진

료에 회의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. 즉, 치의학 학원 교육

과정이 장애인환자를 진료할 의사에 긍정적인 향을 주지

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(Table 5).

3. 장애인치과학 및 치과 진료에 한 인식 조사

셋 째 역에서는 장애인치과학, 장애인치과학회, 장애인

치과병원에 한 인지도, 장애인 진료에 한 관심도 및 이

해도를 조사하는 문항으로 Table 6에 나타나 있다. 장애인

치과학, 장애인치과학회, 장애인치과병원에 관한 인지도

(Q. 3.1-3.3)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

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(J-T통계량:7.84, 5.96, 5.79,

각 pJ-T<0.001). 특히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에 한 인지도

는 4학년에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 고, 이는 장애인치과병

원에서의 실습 교육과정 때문으로 분석된다. 한편 장애인치

과학회에 한 인지도는 상 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 다.

‘장애인의 구강상태는 비장애인과 매우 다를 것이다.’‘장

애인의 구강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.’(Q.

3.4, 3.5) 등의 장애인치과 진료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학년

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여(J-T통계량:3.99,

2.83, pJ-T<0.001, pJ-T:0.005)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

인치과 진료에 한 이해도와 관심도는 증가함을 할 수가

있다.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자주하는 지에 한 문항(Q.

Table 5. Average answers concerning dental education about special needs patients

1, 2학년 3학년 4학년
K-W test* J-T test**

pK-W J-T 통계량 pJ-T

Q.2.1 7.67 7.2 7.23 0.006 -2.88 0.004

(s.d.) (1.54) (1.48) (1.28)

Q.2.2 5.08 5.38 6.3 < 0.001 4.72 < 0.001

(s.d.) (1.80) (1.63) (1.53)

Q.2.3 5.31 5.8 6.39 < 0.001 4.50 < 0.001

(s.d.) (1.80) (1.48) (1.81)

Q.2.4 5.88 5.88 6.52 0.032 -0.57 0.570

(s.d.) (1.86) (1.24) (1.50)

Q.2.5 5.67 5.43 5.59 0.689 - -

(s.d.) (1.91) (1.63) (1.80)

Q.2.6 6.75 6.51 5.65 < 0.001 -4 < 0.001

(s.d.) (1.76) (1.18) (1.70)

Note. 10=매우 그렇다, 7그렇다, 4= 그렇지 않다, 1=매우 그렇지 않다.

* 전 학년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(Kruskal-Wallis test), **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score의 경향성이 있는지 검정

(Jonckheere-Terpstra test).

Table 6. Questions of dental students  ̀general percep-

tion toward special care dentistry communities and

their attitudes concerning treating special needs

patients

설문 문항

Q. 3.1 장애인 치과학이란 과목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?

Q. 3.2 장애인 치과학회에 해 들어 본 적이 있는가?

Q. 3.3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에 해들어본적이있는가?

Q. 3.4 장애인의구강상태는비장애인과매우다를것이다. 

Q. 3.5 장애인의 구강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본 적

이 있다.

Q. 3.6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자주 하는 편이다.

Q. 3.7 장애인 진료를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와 시설이 필

요하다.

Q. 3.8 장애인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더욱 배려해야 하는

태도가 필요하다.

Q. 3.9 장애인 치과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이

수할 의향이 있다.

Q. 3.10 장애인에 한의료혜택은과한측면이있어축소되어

야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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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6)에 해선 체로 약간 낮은 점수를 보 고 학년에 따

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(pK-W:0.604). ‘장애인

진료를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와 시설이 필요하다.’는 문항

에 해서는 학년이 증가함에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지

만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 다(pK-W:0.15). 장애인

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더욱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문

항(Q. 3.8)에 해서는 체로 긍정하 으며 학년에 따른

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하 다(pK-W:0.064). 장애인

치과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수할 의향이 있는

지에 한 문항에 해서는 체로 긍정하 으나 학년이 증

가함에 따라서 점점 회의적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

었다(J-T통계량:-3.83, pJ-T<0.001). 마지막으로 장애인에

한 의료 혜택은 과한 측면이 있어 축소되어야 한다는 문

항에 해서는 체로 낮은 점수를 가져 장애인에 한 국

가적 차원의 의료 혜택에 있어서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

것을 알 수 있다. 또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감

소하는 경향을 통해(J-T통계량:-2.22, pJ-T:0.026) 학년이

증가할수록 더욱 장애인치과 의료혜택에 해 호의적인 태

도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(Table 7). 

Ⅳ. 고찰 및 결론

장애인 추정 인구치는 최근 들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

으며 장애인치과 수요는 더욱 증가 추세에 있다. J. E.

Gallagher에 따르면 기 수명의 증가, 구강 건강에 한 기

증가, 암 환자의 기 수명 증가, 장애 환자 등 의료 소외

계층에 한 정책적 지원 등이 장애인치과 수요를 증가시키

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3). 한편 이 등이 서울특별시장애인

치과병원 이동검진기관(정신병원, 특수학교, 장애인생활시

설 등)에서 1727명을 상으로 시행한 장애인들의 구강건

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치우식경험지수

(DMFT index)가 2008년 보건복지부에서 성인을 상으

로 시행한 국민 양조사의 결과보다도 유의미하게 높았고

이중 우식 구치율(DT)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8)

이는 현재 국내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우식 구치를

가지고 있음에도 잘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

다. 이렇듯 국내에서 장애인치과 진료는 특정 기관에서 제

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그 외 많은 지역에 치과 진료 소외

계층에 한 책이 필요한 실정이다. 이러한 수요를 충당

하기 위해선 치과 개원의들이 일반적으로 장애인진료를 수

Table 7. Average answers concerning dental students ̀general perception toward special care dentistry communities

and their attitudes concerning treating special needs patients

1, 2학년 3학년 4학년
K-W test* J-T test**

pK-W J-T 통계량 pJ-T

Q.3.1 5.05 6.1 7.61 < 0.001 7.84 < 0.001

(s.d.) (2.44) (1.88) (1.53)

Q.3.2 4.3 5.46 6.20 < 0.001 5.96 < 0.001

(s.d.) (2.28) (1.97) (2.35)

Q.3.3 5.66 5.52 8.31 < 0.001 5.79 < 0.001

(s.d.) (2.91) (2.27) (1.62)

Q.3.4 5.83 6.15 6.93 < 0.001 3.99 < 0.001

(s.d.) (1.91) (1.68) (1.56)

Q.3.5 6.81 7.07 7.48 0.013 2.83 0.005

(s.d.) (1.55) (1.31) (1.28)

Q.3.6 4.64 4.45 4.39 0.604 - -

(s.d.) (2.04) (1.87) (1.84)

Q.3.7 5.60 5.87 6.11 0.150 - -

(s.d.) (2.16) (1.72) (1.64)

Q.3.8 7.63 7.20 7.23 0.064 - -

(s.d.) (1.49) (1.27) (1.58)

Q.3.9 6.66 6.36 6.00 0.001 -3.83 < 0.001

(s.d.) (1.58) (1.14) (1.37)

Q.3.10 4.09 4.06 3.53 0.029 -2.22 0.026

(s.d.) (1.54) (1.44) (1.82)

Note. 10=매우 그렇다, 7=그렇다, 4=그렇지 않다, 1=매우 그렇지 않다.

* 전 학년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정(Kruskal-Wallis test), **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score의 경향성이 있는지 검정

(Jonckheere-Terpstra test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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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하도록 해야 하는데, 치과의사를 상으로 연수 교육 등

을 비롯하여 예비치과의사인 학생들을 상으로 한 교육 프

로그램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.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최

초로 치의학 학원 학생들을 상으로 한 장애환자에 한

인식조사를 통해 장애인치과학과 관련된 교육의 실태를 분

석하고 교육과정 계발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 다.

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에

해서는 학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.

의료인이 행하는 진료란 사람을 그 상으로 한다는 점에서

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장애인에 관한 태도가 장애인

치과 진료와 간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

인에 한 태도분석은 중요하다. 이에 치과의사 양성 교육

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식에 미치

는 향을 조사하려 하 으나 현 교육 체재 하에서는 학년

에 따라 장애인에 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.

장애인치과학 교육과정 및 장애인 진료를 위한 서울 학

교 치과병원의 시설 및 장비에 해서는 체로 긍정적인

태도를 보 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

어 현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인식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

을 알 수 있다. 하지만 졸업 후 장애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

있느냐는 질문에 해서는 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긴

하 으나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미하게 회의적인 태도

를 보임을 관찰할 수 있었다.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의

교육과정에서는 병원에서의 실습 및 진료 과정이 3학년부터

시작되는데, 이 결과는 병원에서의 실습 및 진료과정을 겪

으면서 장애인 진료에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나

실제로 장애인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해서는 덜 적극적인

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. McQuistan이 1992년부터

2002년 까지 University of Iowa를 졸업한 치과의사들을

상으로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 시절 지역사회의 소외

계층을 상으로 한 진료기관에서의 임상 경험에 만족할수

록, 다양한 환자 군을 다루는 진료기관에서 임상 경험을 쌓

을수록 더 소외계층의 진료에 해 편안하게 느끼고 적극적

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통해 소외계층의 진료에 한 태

도에 임상 경험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9). 이 소외계층에는

약물 중독자, 노인, 정신 지체 환자, 저소득 계층,

HIV+/AIDS 등의 환자 군 등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치과

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환자군도 포함되어 있어 장애인 진료

에 해서도 유사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. 즉, 더 다양한 환

자군을 접할 수 있는 임상 교육과정을 늘리는 것이 이러한

문제점을 개선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. 현재 시행되고 있는

지역사회 무료 진료 프로그램에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는

것에 한 좋은 예로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이동진료를 꼽

을 수 있다. 서울특별시립장애인치과병원에서는 2008년부

터 서울시 산하의 29개 특수학교 및 각종 장애인 생활시설,

노인요양센터 등을 상으로 이동진료를 운 하여 의료사

각지 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를 시행하고 있

는데, 이러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

제공한다면 보다 장애인치과의사를 양성하는 데 긍정적인

향을 줄 것이다.

장애인치과학, 장애인치과학회,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

에 한 문항에서는 학년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

학년에 따라 인지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.

장애인치과 및 장애인치과 진료에 관한 문항에 해서도 학

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증

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. 이상의 결론은 서울 학

교 치의학 교육과정이 장애인 진료에 한 인지도, 이해도,

관심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.

하지만 장애인 진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이수 의향에 있어

서는 학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위와는 상반된 결

론을 보인다. 이것은 학생들이 졸업 후 장애인 진료에 해

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고 Q. 2.6에서의 결과

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.

요약하자면, 서울 학교 치의학 학원 학생들을 상으

로 한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장애인치과학 교육 및 장애인

진료에 해 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 다. 하지만 졸업

후에 장애인 진료를 할 것인지, 장애인 진료 관련 전문 교육

프로그램의 이수 여부에 해서는 체로 회의적인 태도를

관찰할 수 있어,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결론은 치

의학 학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의 계발에 기초를 제공

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이것은 꾸준히 증가하는 장애인

환자의 수요를 충당할 전문 인력 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

것으로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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